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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고, ‘뇌’로 그리는 그림이 있다.

2. 눈으로 그리는 그림은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그림을 말하고, 뇌로 그리는 그림은 뇌에 저

장되어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을 말한다.

3.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고,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림이 있다.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그림은 형이상학적 그림이고,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림은 형이하학적 그림이

다.

4. 주님이 주신 구상의 그림이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

5. 그 당시에 보고 택하는 것이 있고, 혈통적으로 미리 택하는 것이 있다.

6. 보면서 택하는 사람이 있고, 미리 예정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 부르는 사람도 있다.

7. 월명동은 옛적부터 택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 개발하게 된 것이다.

8. 그림도 오래전부터 그 그림을 그리려고 계획해 놓았다가 그리는 그림도 있고, 그 당시에 

보고 깨닫고 그리는 그림도 있다.

9. 육적인 문제에는 영적인 답을 주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해야 된다.

10. 육적 사랑의 답을 달라는 자에게 정신적인 사랑의 답을 주고, 육에 속한 과일을 사랑하

는 자에게 영에 속한 뇌의 과일을 사랑하게 답을 줘야 된다.

11. 밤길을 가는 자가 등불이 꺼졌다고 등불을 달라고 하거들랑 또 밤길을 걷게 등불을 주

지 말고 ‘해’의 등불을 주어라. 밤은 세상이요, 낮은 하늘이다.

12. 그림에는 색이 선이다.

13. 그림은 색으로 명암을 나타낸다. 색으로 낮추고 높이고, 넓히고 좁히는 것이다.

14.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좌우된다. 잘 대하면 밝아지고, 잘 대하지 못하

면 어두워진다. 

15. 마음의 명암도 대하는 대로 높아지고 낮아진다.

16. 이성의 육적 사랑은 한 가지만 느끼게 하지만, 마음과 영의 사랑은 수백 가지를 느끼게 

한다.



17. 육적인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비해 단순하다.

18. 어두운 곳은 낮은 곳이고 환한 곳은 높은 곳이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음부와 흑암 

세계는 낮은 지옥에 속한 세계이고, 빛의 세계는 높고 높은 천국에 속한 세계이다.

19. 낮은 어두운 곳도 없애면 높은 세계가 된다.

20. 육은 낮고 영은 높다.

21. ‘육’은 땅에 속했기에 땅의 높이이고, ‘정신’은 공중의 높이이고, ‘영’은 천국의 높이이

다.

22. 저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그 위치와 높이가 좌우된다.

23. 육의 답을 육으로 주면 역시 육이다. 영으로 줘야 영원하다.

24.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음은 육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

문이다.

25. 여자는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아니고 ‘잣’과 같다.

26. 여자는 ‘잣’으로 보고 대해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27. 여자를 사과나 배나 포도나 감이나 복숭아나 바나나나 과일로 보고 대하면 기대가 어긋

난다. 잣 열매로 보고 대해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28. 남자는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밤나무나 배나무나 복숭아나무로 보지 말고 ‘고욤나무’로 

보고 대해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29. 사람을 작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30. 사람을 크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난다.

31. 주님을 작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나고, 주님을 크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

다. 


